
- 1 -

보 도 일 시 참 고 자 료 사  진 문  의

2024. 10. 07.(월)

배포즉시 보도가능
첨부1 -

김민주보좌관

(010-9048-5829)

국민 34.3%가 법인세 ‘더 올려야...’한다고  답변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는 ‘R&D예산지원’‘규제완화’가 더 효과적 
- 상속세·증여세는 완화 의견이 과반을 넘어, 민주당의 입장이 영향 끼친 듯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

리아컨설팅에 의뢰하여 조사한 국정감사 대비 정책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정책에 대해 국민 34.3%가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황명선의원실이 제공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래 신성장 동력산

업육성을 위해서는 R&D 예산지원 (32.1%), 규제완화 (28.5%)가 더 효과적인 방
법이라고 응답했으며 법인세 인하는 2.2%에 그쳤다.   

상속세는 완화해야 한다가 53.5%, 증여세도 51.7%로 완화의견이 과반을 

넘었으나 다만 진보층에서는 완화하자는 의견과 현행유지와 강화가 팽팽

하게 갈렸다.

한편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는 지난 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내린

바 있고 이어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를 꾀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하려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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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초부자 감세에는 반대하나 실질적 부동산 가격 인

상으로 인한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식

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화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조

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해 56조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 결손이 예상

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는 정말 이해가 가질 않는다. 민주

당은 초부자들의 감세를 막고 중산층의 세부담은 완화해 국가재정도 지키

고 민생도 살피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황명선의원실의 의뢰로 SKT가

입고객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조사기간은 2024년 9월 27일 ~ 30일, 95% 신뢰수준에서 ±3.7% 오차
범위이다.
상세한 조사내용과 결과는 열린국회정보포탈에 게재될 예정이다.  < 끝 >
■ ‘법인세 높여야 한다’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〇 현행 법인세율을 ‘더 올려야’34.3%〉‘현행유지’28.4%〉‘더 낮춰야’21.3% 順 (잘모름16.0%)
〇 尹정부 경제정책 평가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 
  (긍정평가층 ‘현행유지’50%, 부정평가층 ‘인상’43%)
■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2대 방안 ①R&D예산지원 ②규제완화
〇 R&D예산지원32.1%,규제완화28.5%〉관련산업군 세액공제13.3%,제품구매정부지원11.5%,
   법인세인하2.2%
 〇 尹 경제정책 긍정평가층은 ‘규제완화’(42.1%), 부정평가층은 ‘R&D예산지원’(39.1%)
■ 과반이상이 ‘상속세·증여세’ 완화 답변
   - 상속세 -
〇 완화해야한다 53.5%〉현행 유지해야한다 22.6%〉더 강화해야한다 15.7% (잘모름 8.2%)
〇 보수⋅중도층은 ‘완화해야한다’입장이 높고(보수61%, 중도57%) 진보는 ‘현행유지 또는 
   강화’가 52.4%
   - 증여세 -
 〇 완화해야한다 51.7%〉현행 유지해야한다 23.4%〉더 강화해야한다 18% 順 (잘모름 6.9%)
 〇 보수⋅중도는 ‘완화’(보수58.6%, 중도56.2%)높은 반면 진보는 ‘완화’34.6%≓‘강화’30.5%〉
    ‘현행유지’ 27.1%
● 첨부 : 황명선 국회의원실 정책여론조사」조사결과 보고서 1부  


